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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 취소 뉴잉글랜드 지역서 최소 80건, 한인학생 2명도 포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유림, 장명술 기

자=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비자취소가 최근

몇주간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만 최소 80건 이상

발생했으며, 한인 학생들의 비자 취소도 최소 2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금

껏 한인 학생들은 취소사례가 없는 것을 위안

삼아 안도 해하던 학생들에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보스톤글로브는 실제 학생 비자 취소 숫자는

80명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전

국적으로는 약 5,000건에 달하는 비자 취소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16일 보도했다. 

보스톤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민 전문

성기주 변호사에 따르면 보스톤대학(BU)에

재학중인 한인 유학생들 중 최소 2명 취소당했

으며 매사추세츠 밖에서도 학생비자 취소에 따

른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비자 취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팔레스타

인을 지지한 것으로 간주되는 국제 유학생이나

‘국가 안보 우려’를 제기한 학생들을 대상으

로 추방 조치를 시행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상당수 학생들의 경우 정치적 사유와 무관하게

비자가 취소됐으며, 한인 학생들의 경우도 각

하된 경범죄였거나 실수에 의한 비자 취소였다

. 

가장 많은 국제 유학생을 보유한 노스이스턴

대학과 보스톤대학(BU)은 ▶▶8면으로 계속

유학생들 모두가 불안해하며  SNS 기피 또는 삭제, 한국방문은 그대로 진행 

미 전국적으로 약 5천건 취소, 한인 유학생 취소자들 문의 전화 잇달아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학생비자 취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버드대 존하버드 동상에는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있
다. 그러나 지속적인 유학생 위협조치가 취해진다면 저 발길이 끊어질 수도 있다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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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전문가 초청 2025 한미 평화통일 포럼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

회(회장 한문수)는 2025 한미 평화통

일 포럼 행사를 지난 4월 9일 포크만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했다. 포럼은

이석원 부회장과 함께 공동 준비위

원장을 맡은 박상원 하버드 의대 교

수의 사회로 시작됐다. 박 교수는 아

름다운 오디토리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포럼의 개회를 알렸다.

한문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멀리

한국에서 오신 박원곤 교수(이화여

대), 황지환 교수(서울시립대), 임은

정 교수(국립공주대)와 보스턴에서

함께한 짐 월시(Jim Walsh, MIT),

게리 세이모어(Gary Samore, 브랜

다 이 스 대 ), 윌 리 엄  그 라 임 스

(William Grimes, 보스턴대) 교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재휘 보스턴 총영사와 서울에서

참석한 송순철 국장을 비롯한 사무

처 직원들의 지원과 협조에도 감사

드린다”며, “이번 포럼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발전된 차세대 포럼으로

키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재휘 총영사는 축사에서 “제21

기 해외 지역협의회 중 세대 간 협업

의 대표 주자인 보스턴협의회와 평

통 사무처가 협력하여 포럼을 개최

하게 된 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또 “이번 포럼에서는 한

반도를 포함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한 한미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뿐

만 아니라, 차세대가 주인공이 되는

한미 간 교류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

루어질 것”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

했다.

세션 1은 짐 월시 MIT교수의 사회

로 진행됐다. 박원곤 교수는 발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

조, 한미 동맹의 주요 쟁점과 과제,

주한미군 조정 문제 및 중국 견제 전

략 등을 다루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게리 세이모어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유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유산,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트

럼프 효과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중러 동맹을 분열시키고 러시아를

중국 견제를 위한 균형 세력으로 활

용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황지환 교

수는 트럼프의 향후 대북 정책을 주

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그라임스 교수는 향후 한미

관계의 핵심은 상호 호혜성에 있다

고 밝혔다.

세션 2는 박원곤 교수의 사회로 토

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작에 앞서

브랜다이스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강남스타일’ 비디오가 상영되며

분위기를 전환시켰다. 임은정 교수

는 차세대 중심의 한미 관계 중요성

을 강조하며, 새로운 형태의 청년 교

류가 양국 관계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기 위원은

현지 차세대들의 관심사와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어 대학생 토론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MCPHS의 약대생 김상

언 학생은 정치적·문화적 협력뿐만

아니라 의료 및 제약 산업에서의 협

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랜다이스

대에서 경제학과 수학을 전공 중인

배성민 군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두 정체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많은 청중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는 “한미 양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차세대 리더

를 키워야 하며, 이처럼 의미 있는 포

럼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청년 교

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UMass-Boston(UMB)에서 컴퓨

터공학을 전공하는 하종수 한인학생

회(KOSA) 회장은 기술 및 디지털

분야 협력, 기술 경진대회, 메타버스

및 가상현실(VR) 기반 교류를 제안

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 차세대

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

였던 라셀대 재정경제학 전공 조나

단 새미 군은 “평통이 이런 중요한

포럼을 개최해줘 고맙다”며 “앞으

로 더 많은 행사와 교류를 통해 차세

대 리더에게 기회와 정보를 제공한

다면 한미 동맹은 더욱 강력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포럼에 대한 참석자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UMB의 진원정

학생은 “너무 유익하고 재미있는

포럼이었다. 다음 포럼에도 꼭 참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세대 동문

회장 백현일 박사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

석해주었고, 한미 동맹이 중요한 이

시점에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장수인 보스턴협의회 고문

은 “행사가 매우 좋았다. 학문적이

면서도 현실의 미래와 가능성을 살

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참

여도 활발했고 질문도 흥미로웠으며

, 이런 포럼이 보스턴이기에 가능했

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보스턴협의회는 앞으로도 차세대

와 연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6월 8일 열릴 골든벨 행

사와 6월 23일 우번시 참전용사 묘역

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다는 감사 행

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

다. 각 대학 학생회에서는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와의 협력 및 활동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moon.econ@gmail.com 으로 연락

하면 된다.    

<전체 기사 읽기>차세대들의 한미 교류 전략에 대한 논의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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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림 교수, 보스턴 스컬러스 재즈 클럽에서 연주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계 미국인 재즈 피아니스트이

자 작곡가, 그리고 버클리 음대 최초

의 한인 교수인 전혜림씨가 오는 4월

26일 토요일 보스턴 최고의 재즈 클

럽인 스컬러스(Scullers Jazz Club)

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전혜림 교수는 전설적인 색소폰

연주자 베니 골슨(Benny Golson)으

로부터 “천재적인 피아니스트”라

는 찬사를 받은 아티스트로, 최근 발

표한 정규 재즈앨범Groovitude가

미국 전역의 재즈 라디오 차트에서

14위에 오르며 음악 평론가과 팬들

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보스턴과 뉴욕에서 앨범 발매 기

념 콘서트 전석을 매진을 기록했으

며,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도 소개되어 재즈계에서 강렬한 존

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최근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Groovitude앨범의 곡

들과 이전 앨범에서 인기있었던 자

작곡 및 편곡 작품들도 함께 연주될

예정이다. 특히 홍난파 작곡의 "고향

의 봄"과 김종환 작곡의 "백년의 약

속"도 수록된 이번 앨범은 암 투병

중이었던 아버지께 헌정하는 작품

으로, 음악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깊은 감동을 더한다. 

이날 공연에는 그래미 및 라틴 그

래미 수상자인 드러머 마크 워커

(Mark Walker),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베이시스트 존 록우드(John

Lockwood)도 특별 게스트로 함께

무대에 올라 더욱 풍성한 무대를 선

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두차례 전석

매진을 기록했던 스컬러스 공연 이

후 많은 기대를 모으는 복귀 무대이

다.  

공연일정 

•일시 : 4월 26일, 토요일 오후 7시 

• 장소 : Scullers Jazz Club (400

Soldiers Field Road, Boston, MA

02134)

•티켓 : 

https://www.ticketweb.com/eve

nt/hey-rim-jeon-scullers-jazz-

club-tickets/13702234?pl=scullers

bostonkorean@hotmail.com

유매스보스톤 한인학생회(KOSA), 한문수
교수 초청 강연회 성황리에 마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보스

톤 캠퍼스(University of Massa-

chusetts Boston, 이하 유매스보

스톤) 한인학생회(KOSA, 회장

하종수)는 지난 4월 4일(금), 한문

수 교수를 초청해 ‘남북한의 경

제 관계’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

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유학생뿐만 아니

라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

한 가운데 유니버시티홀 4층 강

의실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시간 동안 강연에 몰입하며 적

극적인 질의응답과 활발한 토론

을 이어갔다.

한 교수는 남북한의 경제 비교

, 협력 가능성, 그리고 통일을 위

한 전략을 중심으로 다양한 통계

자료와 본인의 실제 경험을 바탕

으로 강연을 이끌어갔다. 특히 독

일 통일 사례와의 비교, 퀴즈 형

식의 남북한 언어 비교, 북한 체

류 경험 등을 함께 소개하며 강연

의 흥미를 더했다.

강연에 참석한 학생들은 강의

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 대해 깊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경영학과 오현수 군은 “남북

한 경제의 역사와 미국 경제의 역

사를 비교한 부분이 인상 깊었다

. 특히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통

해, 75년의 분단 동안 민족 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실

감할 수 있었고, 앞으로 둘이 하

나가 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말했다.

미국 학생인 스티븐스(컴퓨터

공학 전공)는 “남북한의 경제

관계를 배우는 것이 매우 흥미로

웠다. 한 교수님은 재미있고 강의

도 매우 몰입감 있었다”라고 소

감을 전했다.

컴퓨터공학과 이지윤 씨는 “

경제학에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

도 강의 내용이 어렵지 않게 다가

왔다. 교수님께서 남북한의 경제

를 너무 깊지 않으면서도 핵심을

잘 짚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고

, 흥미롭게 강연을 들을 수 있었

다”라며 강연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문의: umb.kosa@gmail.com

웹사이트: www.umbkosa.org

인스타그램: @umb_kosa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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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캐스트, 보스턴 일대 스몰비지니스 100곳에
보조금 및 장비 지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컴캐스트(Comcast)가 보스턴 대도

시권(Greater Boston) 내 스몰비지

니스를 대상으로 보조금과 장비 등

을 지원하는 ‘라이즈(RISE)’ 프

로그램을 다시 시작한다.

컴캐스트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

믹으로 어려움을 겪던 스몰비지니

스를 돕기 위해 RISE 프로그램을 처

음 도입했다. 팬데믹은 끝났지만, 여

전히 많은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

고 있어 컴캐스트는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 중이다.

보스턴 지역 RISE 프로그램의 재

개는 지난주 열린 보스턴상공회의

소 행사에서 짐 루니(Jim Rooney)

회장이 발표하자마자 박수를 받았

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보

스턴 지역의 사업체들은 오는 5월부

터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시 최신 컴

퓨터 및 케이블 장비 지원, 전문가가

제작한 30초 TV 광고, 온라인 창업

교육과 코칭 세션, 5,000달러의 현금

보조금 지급 등이다. 

한 기업당 받는 혜택은 총 3만 달

러에 이를 수 있다. 컴캐스트는 회계

법인 어니스트앤영(Ernst & Young)

과 협력해 지원 기업을 심사하며, 오

는 8월 보스턴을 포함한 미국 5개 도

시권에서 총 100개 기업을 선정해 발

표할 예정이다.

뉴잉글랜드 지역 컴캐스트 수석

부사장 캐롤린 해넌은 4월 15일 보스

턴 퍼블릭마켓에서 RISE 프로그램

의 출범 행사를 열었다. 이곳은 뉴잉

글랜드 지역의 30개 이상의 지역 기

업이 입점한 상징적인 장소다.

해넌 부사장은 인터뷰에서 “퍼

블릭마켓에서 이 행사를 여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며 “

이곳에 입점한 기업들이야말로 우

리가 지원하고 싶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컴캐스트 라이즈 프로그램 신청 :

https://www.comcastrise.com/

bostonkorean@hotmail.com

시민협회, 한인 고교 및 대학생 대상
시민참여 장학 프로그램 모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 잉 글 랜 드  시 민 협 회 (

KACL-NE, 회장 린다챔피언)

가 한인 청소년들의 시민 참여 역

량을 강화하고 리더십 개발과 멘

토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

빅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Civic

Engagement Program)’의 참가

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며, 선발된 학생에게는 2,000

달러의 장학금이 제공된다.

과거 ‘시민협회 정치인턴’

으로 불리던 이 프로그램은 리더

십 역량 강화, 멘토십, 네트워킹

기회 등을 핵심으로 구성되었으

며, 다양한 주정부 기관 및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인턴십 기회

를 함께 제공한다. 시민협회 측은

“한인 학생들이 지역 사회와 공

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

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원 마감일은 오는 2025년 4월

30일이며, 인터뷰는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현재 접수 중이

며,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학생

은 KACL-NE 홈페이지(kacl-

ne.org)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메일 문의는 applica-

tion@kacl-ne.org를 통해 가능하

다.

시민협회는는 공식 SNS를 통

해 프로그램 관련 소식과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관계자는 “

많은 한인 학생들이 이번 프로그

램에 지원해 시민참여에 대한 관

심을 실천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

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전체 기사 읽기>

구 <시민협회 정치인턴십 프로그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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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연방 판사는 15일, 학생 비

자가 취소된 매사추세츠공과대

학(MIT)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이민 당국의 체포를 금지하는 임

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법

원 문서와 해당 심리의 녹음 기록

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스톤글로

브가 보도했다. 

해당 학생은 법원 기록상 “제

인 도(Jane Doe)”로만 표기되

며, MIT 4학년에 재학 중인 22세

여성이다. 그녀는 지난 금요일,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장관

크리스티 노엄 그리고 연방 이민

세관단속국(ICE) 보스톤 지부

국장 대행 토드 라이언스를 상대

로 보스톤 연방 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 측 변호인에 따르면, 국무

부는 월요일 그녀의 비자가 취소

되었으며 “즉시” 미국을 떠나

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학생은

같은 날 법원에 임시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긴급 신청을 제출했다.

MIT 샐리 콘블루스 총장은 같

은 날 캠퍼스 커뮤니티에 보낸 서

한에서, MIT와 관련된 9명의 개

인이 비자 취소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15일 열린 법정 심리에서, 학생

측 변호사 스티븐 앙투완은 자신

의 의뢰인이 6주 후 졸업을 앞두

고 있으며 이후 박사 과정을 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

이 MIT를 통해 지난 4월 4일부로

F1 학생비자가 종료되었음을 통

보받았다고 밝혔다.

앙투완 변호사는 연방 정부가

비자 소지 유학생들의 정보를 관

리하는 시스템인 학생·교환방

문자 정보시스템(SEVIS)에서

그녀의 신분을 종료한 조치는 “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정행

위”이며, 헌법상 적법절차(due

process)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ICE 측이 학생이 국

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

며, 일반적으로 비자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그녀가 하지 않

았다고 덧붙였다.

앤트와인에 따르면, 해당 학생

은 과거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집

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한 사건과

관련해 캠브리지 지방 법원에서

납치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다

. 그러나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태였고, 지난

해 12월 검찰이 기소를 철회하며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됐다.

그럼에도 형사 사건이 진행 중

이던 당시 그녀의 F1 비자는 종료

됐으며, SEVIS 기록이 유지되고

있었기에 미국 내 체류는 허용됐

다. 그러나 SEVIS 기록이 최근

종료되면서, 그녀는 공식적으로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되는 위기

에 처했다는 것이 앙투완의 설명

이다.

사건을 맡은 패티 사리스 판사

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자

신 또한 SEVIS 시스템과 관련 법

률을 구글링하며 조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앙투완은 14일 국무부가 “즉

시 출국”을 명령한 사실에 학생

이 매우 불안해했으며, 체류를 계

속할 경우 “중대한 이민상의 불

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

했다.

이에 대해 매사추세츠 연방검

찰 민사부 차장 레이퍼드 A. 파

커는 “우리 역시 이 사건에 처음

접한 상황”이라며, SEVIS 기록

종료만으로 학생이 강제추방 대

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

했다.

그러나 사리스 판사는 이에 대

해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여러 유명한 사례

에서, 학생들이 신분 종료 후 실

제로 체포되고 있다”며 “정말

로 체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리스 판사는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 라이언스 ICE

보스턴 국장 대행 라이언스 및 그

들의 권한 하에 있는 모든 이민

당국 직원들에게, 학생의 다음 심

리가 예정된 4월 23일 이전까지

그녀를 체포, 구금, 신분 종료, 주

외 지역으로 이송하는 행위를 일

시적으로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

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취소 건수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노

스이스턴대는 졸업생 22명과 재학생

18명을 포함 총 40건 이상의 비자가 취

소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수치는 미국

전역 10개 캠퍼스를 모두 포함한 수치

로, 뉴잉글랜드 내에서 정확히 몇 명이

해당되는지는 정확치 않다. 반면, 보스

톤대(BU)는 일부 사례를 확인했지만

전체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버드대, MIT, 버클리음대 등 주

요 대학들도 최근 비자 취소 사례가 급

증했다고 전했다. 하버드는 지난주 웹

사이트 업데이트를 통해 비자 취소 사

례가 기존 5건에서 12건으로 늘었으며

, 이 중 7명은 재학생, 5명은 졸업생이

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취소

사유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MIT 역시 4월 4일 이후 재학생, 졸

업생, 박사후 연구원 등 9명이 갑작스

럽게 비자와 체류 신분이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버클리음대는 당초 3건의

취소를 발표했으나, 이 수치가 정확하

지 않다고 수정했다. 

텁스대도 미국내 취업 프로그램인

OPT에 참여중인 졸업생 7명의 비자

가 취소됐으며, 이외에도 대학원생 2

명의 비자가 취소됐다.  UMass 다트

머스 캠퍼스는 대학원생 1명과 졸업생

4명의 비자가 4월 14일 기준으로 취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생비자 취소가 빈발해지

면서 많은 유학생들의 불안이 가중되

고 소셜미디어 사용에서도 자기 검열

을 먼저 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극히

위축되고 있다. 

MCPHS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

A씨는 “친구를 통해 비자취소에 대

한 소식을 나누고 있으며 SNS, 메시지

등의 사용에 최대한 조심하고 있다.”

고 말했다.  브리지워터의 한인 유학생

B씨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니 답답

하다. 최대한 SNS 활동 조심하고 운전

시에는 경찰로부터 티켓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며 긴장된 생활의 단

면을 드러냈다. 

웰슬리의 한인 유학생 C씨는 “평

상시 SNS도 잘 하지 않고 댓글도 남기

지 않아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있

으나 그래도 불안하다”고 심정을 토

로했다. 

학생들은 모두가 한국방문은 포기

하지 않을 생각이다. 버클리에 다니고

있는 한인 유학생 D씨는 “SNS를 조

심하고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므로 올 여름 한국에는 다녀올 생

각”이라고 밝혔다. MCPHS에 재학

중인A학생도 “올 여름 예정되어 있

는 한국방문은 그대로 할 생각”이라

고 밝혔다. 

성기주 변호사는 “한국방문을 앞

두고 있는 경우 학교에 이메일로 연락

해 문제없는지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

이 좋다”고 말하고 “늘 법 집행기관

과 마주치는 일은 삼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비자 취소 통보를 받는

경우 “학교측에 연락해 SEVIS에 등

록복원(reinstate)을 요청하라”고 말

하고 “현재 많은 이민 변호사 단체들

이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니 미국내에

서 기다릴 것”을 주문했다.       

editor@bostonkorea.com

유학생 비자 취소 뉴잉글랜드 지역서
최소 80건, 한인학생 2명도 포함

연방 판사, 비자 취소된 MIT 중국인
유학생 체포 금지 명령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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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대

학교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 요구를 정면으

로 거부하며, 연방정부와의 정면 충돌을 선택했다

. 하버드는 월요일 성명을 통해 행정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버드의 발표는 전국 대학들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부의 강압적 요구에 정면으로 맞선 사례다.

다른 대학들도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의 개입에 반

발했으나 하버드처럼 거부 의사를 공식발표한 사

례는 없었다. 미국내 최고 명문대인 하버드는 그

동안 장고를 거듭하면서 학생들과 교수진들로부

터 트럼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려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하버드가 트럼프의 요구가 위법

이라고 주장하며 요구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다른

대학의 대응에 초석을 깔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금요일 하버드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학생과 교수의 학교 운영 참여권

축소 ▲규정 위반 외국 유학생의 즉각적 정부 보

고 ▲학과별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

시 기구 도입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개입을 요구했다. 이른바 ‘정치적 다양성’은 보

수적 관점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적 시각을 의미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앨런 가버 하버드 총장은 “공화 민

주당을 막론하고 어느 정권도 대학이 누구를 채용

하고 어떤 학문을 가르치며 누구를 입학시킬지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며, “하버드는 대

학의 독립성과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내 다양성과

반유대주의에 대한 대응을 문제 삼아 수십 개 대

학을 조사하고 연방 연구기금을 중단하면서 본격

화됐다. 하버드는 현재 약 8억 7천만 달러에 달하

는 다년간의 연방 연구 보조금과 2억 5천 6백만 달

러의 연방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행정부는 하버

드가 반유대주의 대응에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지

원 중단을 위협했다. 

행정부의 요구는 단순한 지침을 넘어 대학 자율

성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이다. 요구안에는 ▲교수

채용 전·후 표절 검사 ▲채용 전면 감사 및 데이

터 공유 ▲입학 결과 전면 제공(인종, 출신국,

GPA, 시험점수 포함) ▲모든 다양성·형평성·

포용 프로그램 폐지 ▲신학대학, 교육대학, 보건

대학, 의과대학 등 특정 학과 외부 감사를 통한 개

편 등이 포함됐다.

하버드는 이미 지난 15개월간 반유대주의 대응

과 학내 안전 강화, 사상적 다양성 프로그램 확대

등에 노력해왔으나,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헌법

을 위반한 방식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학계의 환영을

받았다. 미국대학협의회(ACE)의 테드 미첼 회장

은 “하버드의 대응은 타 대학들에게 용기를 주고

, 정부 개입에 저항할 수 있는 이정표를 제공했다

”고 평가했다.

하버드 교수단 일부는 최근 연방자금 중단 조치

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월요일에는 코

넬, MIT, 프린스턴 등 9개 연구중심 대학과 3개 고

등교육 협회가 에너지부의 4억 달러 자금 삭감 결

정에 반대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하버드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퍼져 있었으며, 학생과

교수진은 총장의 이번 결단을 안도의 눈으로 바라

보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하버드대

학교에 유학생들의 징계 및 시위 참여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유학생 유치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같

은 트럼프 정부의 전례없는 조치가 대

학의 학문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

며 미국의 유학기피 및 우수두뇌의 대

량 탈출 사태의 유발이라는 뇌관을 건

드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버드의 크림슨의 16일 보도에 따르

면 국토안보부 크리스티 노엄 장관은

공식 서한을 통해 하버드가 유대인 학

생들에게 “적대적인 학습 환경”을 조

성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유학생이

하버드에 다닐 수 있는 것은 특권이지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이는 미 관세국경보호청(US CBP)이

입국심사에서 학생비자 소지자들을 본

국 송환할 때 사용했던 논리다. 

미국 내 대학은 유학생을 입학시키

기 위해서는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

로그램(SEVP)’의 인증을 받아야 한

다. 이번 서한은 하버드가 불복시

SEVP 인증 철회가 가능하다는 경고다

. 

국토안보부는 하버드 측에 대해 유

학생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른 학생이

나 교직원에게 위협이 된 사례, ▲학내

학습 환경을 방해한 사례 ▲위협적 언

행 또는 시위 참여로 인해 징계 조치가

내려진 사례.

이번 조치는 세 개의 연방기관이 하

버드에 유학생의 행동 수칙 위반 여부

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연방 정부 지원

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지 일주일

도 되지 않아 내려졌다. 하버드는 지난

14일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며 정부 압

력에 맞서겠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22

억 달러 이상의 연방 자금 삭감 위기에

놓였다.

노엄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하버드

는 지도부의 무기력으로 인해 반유대

주의에 굴복했고, 이는 극단주의 폭동

의 온상이 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버드가 4

월 30일까지 요청한 유학생 기록을 제

출하지 않으면 SEVP는 학교 인증을 자

동으로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버드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하버드

에는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에 총

6,793명의 국제 유학생들이 재학하고 있

다. 만약 하버드가 국토부의 명령을 거

부할 경우 무려 7천여명에 달하는 국제

학생들이 본국으로 귀환해야 하는 초

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문

제는 하버드는 물론 교육의 메카인 매

사추세츠에 핵폭탄급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태는 다른 대

학들에 대한 압박으로도 확산될 수 있

다.  미국 대학들은 세계 각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받아들여 연구와 교육을 선

도해왔는데,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대

학들의 국제 학생을 받아들일 권한을

제약한다면 미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

도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는 미국유

학 기피는 물론 전 세계의 인재들의 대

량탈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사태가 어느 선에서 마무리 될

지 모든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국토부, 하버드에 유학생 징계기록 제출요구…
불응시 유학생 유치 자격 박탈 경고

하버드, 트럼프 행정부 요구 거부…
"대학 독립성 침해, 위헌적 요구"

10

하버드 불응 시 전체 하버드6793명 유학생 본국으로 돌아가는 초유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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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국이 매년 두 차례 시계를 바꾸는 번거로움

에서 곧 벗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

방 의회가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

을 폐지하는 초당적 법안을 검토 중이며, 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지지하고 나섰

다. 그러나 일광절약시간(DST)을 선택할

것인가 표준시(Standard Time)로 되돌릴

것인가의 이견조정이 결국 서머타임 폐지의

열쇠로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

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하루의 끝에 더

많은 햇빛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며 “매

우 인기 있는 정책이며, 특히 시계 조정이라

는 큰 불편과 정부에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

는 일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사추세츠 출신의 에드 마키 상원의원(

민주당)은 ‘선샤인 보호법(Sunshine Pro-

tection Act)’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

안은 가을철 시계를 한 시간 되돌리는 관행

을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마키 의원은 “매년 가을 시계를 되돌리

며 수개월 간의 불필요한 오후 어둠과 작별

을 고한다. 이 의례는 단지 불편한 것을 넘어

가족과 경제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강조했다.

전국주 의원협의회(NCSL)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최소 31개 주에서 총 70건에 가

까운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절반은 표

준시의 영구화를, 나머지는 일광절약시간

제의 연중 지속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노스다코타주는 일광절약시간제를

유지할 경우 겨울철 아침 9시 이후에야 해가

뜨는 문제로, 표준시 영구 적용 법안을 주 하

원에서 통과시켰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존 키넌 주 상원의원(

민주당)이 올해 주를 일광절약시간제에서

면제시키고, 연중 아틀랜틱 표준시(At-

lantic Standard Time)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광절약시간제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연

방 차원의 첫 시도는 플로리다의 전 상원의

원이자 현재 국무장관인 마르코 루비오가

처음 제안한 선샤인 보호법이다. 이 법안은

4년 전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하

원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연중 표준시를 선

호하며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공화당은

일광절약시간제를 폐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는 강한 지지층을 가진 제

도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플로리다 출신의 공화당 하원의원 번 뷰

캐넌과 상원의원 릭 스콧은 올해 선샤인 보

호법을 다시 상정했다.

일광절약시간제는 원래 1918년 제1차 세

계대전 당시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도입됐

다. 그러나 전쟁 후 폐지됐고, 제2차 세계대

전 중인 1942년에 다시 시행되었다가 1945년

9월 종료됐다. 이후 각 주가 제각기 적용하

다가 1966년 연방법으로 시작일과 종료일이

통일됐다. 다만 애리조나와 하와이주는 예

외 규정을 통해 지금도 일광절약시간제를

따르지 않는다.

수년 간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인 다수는 매년 두 번씩 시계를 바꾸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 대안에 대

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매사추세츠 주민들

도 “결정이 어떻든 일관되게 유지하자. 시

계 바꾸는 건 이제 그만하자”는 반응을 보

였다.

연중 일광절약시간제를 지지하는 측은 경

제적 이점을 강조한다. 해가 늦게 지면 퇴근

후에도 외출과 소비가 가능해지며 지역 상

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논리다. 일부

는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한다.

반면 의학계에서는 시계 변경이 생체 리

듬을 교란시키며 심장마비, 뇌졸중, 우울감,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

한다. 미국수면학회(AASM)는 2020년 성명

을 통해 “계절에 따른 시간 변경은 폐지하

고 연중 고정된 표준시를 채택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유타, 켄터키, 노스캐롤라이나, 텍사

스 등 몇몇 주에서도 애리조나와 하와이처

럼 연방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와이는 적

도에 가까워 계절 간 일조량 차이가 거의 없

고, 애리조나는 고온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효과가 없다는 점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았

다.

연방 차원에서 아무 조치가 없다면, 올해

서머타임은 11월 2일 종료된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서머타임 영구 폐지 움직임… 연방정부도 검토 중
대부분 일년의 두차례 시간 변경하는 것에는 대부분 반대
일광절약시간(DST) 고수 대 표준시간(Standard Time) 회귀로 대립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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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1770

년대 영국과 식민지 매사추세츠 주민들과의

불화는 점차 비등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1775

년 4월, 매사추세츠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시작

된 작은 전투는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250년이 지난 올해, 미국 독립전쟁의

서막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마련된다. 독립

전쟁이 시작되고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

듯이 250주년 행사도 다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행사가 벌어진다. 평생에 단 한번의 기회다. 

오는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보스톤, 렉싱턴

, 콩코드에서는 수천 명의 참가자와 관람객이

어우러지는 재현극, 퍼레이드, 공연, 전시 등이

대대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각 지역별

주요 행사 안내이다.

보스톤 –폴 리비어의 “질주” 

4월 18일

5:30~7:30 p.m. 폴 리비어 하우스

폴 리비어와 그의 아내 레이첼 리비어를 연

기하는 배우들이 관람객과 직접 소통한다.

8:00 p.m. USS 컨스티투션 박물관, 찰스타

운 해군기지

역사학자 J.L. 벨이 ‘폴 리비어의 여정’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 30분 강연( Building 22,

Charlestown Navy Yard)

6:30 p.m. USS 컨스티튜션 박물관

행진용 나무 랜턴 제공, 리비어 환영 퍼레이

드에 사용.

6:30 p.m. 보스톤 250 개막식 & 연극 "혁명의

가장자리"

폴 리비어 몰에서 열리는 역사극 공연. 미셸

우 보스턴 시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보스턴250

공식 출범 선언 

7:00 p.m. 올드 노스 처치 랜턴 예배 

역사학자 헤더 콕스 리처드슨의 기조연설과

함께 열리는 랜턴 예배. 올드 노스처치(193

Salem St., Boston)

8:00 p.m. 폴 리비어 출발

노스스퀘어에서 폴 리비어 출발을 볼 수 있

음, 랜턴 퍼레이드와 함께 항구로 이동.

8:15 p.m. 랜턴 점등

영국군이 바다에서 상륙해 렉싱턴과 콩코드

로 진격해 가는 것을 신호하는 두 개의 랜턴이

올드 노스 처치 첨탑에 점등.

8:00~8:30 p.m. 리비어 찰스강 횡단

리비어가 배를 타고 항구를 건너는 모습, 랭

곤 파크(Langone Park’s Harborwalk, 529-

543 Commercial St.,)에서 관람 가능. 관객들은

피어1에서 그를 맞이해 찰스타운 시티스퀘어

까지 따라갈 수 있음 

8:30~9:00 p.m. 리비어 찰스타운 도착

찰스타운 시티 스퀘어에서 존 라킨 집사와

찰스타운 민병대 환영, 시 고고학자 조 베이글

리 독립전쟁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

9:10 p.m. 기마 출발

말에 오른 리비어가 “정규군이 온다!” 외

치며 메인스트리트 질주.

9:30 p.m. 벙커 힐 기념탑 점등

국립공원이 탑 상단에 조명 점등. 7월 4일까

지 매일 저녁 계속된다.

렉싱턴 –전투 재현과 군악대 공연

4월 19일

5:15 a.m. 렉싱턴 전투 재현극

렉싱턴 배틀그린(1625 Massachusetts Ave.,)

에서 열리는 실제 전투 장면 재현. 이른 도착

권장.

8:00 a.m. 패트리어츠데이 5마일 로드레이

스

렉싱턴 센터에서 출발. 자세한 코스는 라이

온스클럽 홈페이지 참조.

9:00 a.m. USS 렉싱턴 기념식

렉싱턴 비지터센터(1875 Massachusetts

Ave.) 인근에서 USS 렉싱턴이라 명명된 5척

의 역사 속 해군 함정들과 1775년 민병대 기념.

10:00 a.m. 기념 수목 식수

아메리카혁명의 딸들 렉싱톤지회 주관, 버

크맨태번(Buckman Tavern, 1 Bedford St) 뒷

뜰에서 나무 헌정.

11:00 a.m. 배틀그린 재헌정식 & 군 시범

주 및 연방 주요 관계자들의 연설, 미 육군

250부대(Army250) 참여.  골든나이츠낙하산

팀의 스카이다이빙, 군악대, 드릴팀 퍼포먼스

등 이어져.

2:00 p.m. 패트리어츠데이 퍼레이드

메이플 스트리트~워든 로드까지 2.5마일 행

진, 총 125개 단체에서 2,700명 이상 참가.

7:00 p.m. 콘서트

캐 리 홀 (Cary Hall, 1605 Massachusetts

Ave.)에서 비센테니얼 밴드 콘서트. 무료 입장

.

콩코드 –세계사에 남은 총성 기리는 날

4월 19일

6:00 a.m. 노스 브리지 새벽 예포 

퍼스트패리시 교회 종소리(5:45)와 함께 재

연 민병대가 버트릭스 언덕에 소집하며 새벽

행사 시작. 드. 새뮤얼 프레스콧을 연기하는 배

우가 등장, 레드코트(영국군)의 진군 경고. 올

드 맨스(Old Manse)필드에서 소총과 대포 발

사로 마무리.

8:30 a.m. 패트리어츠데이 퍼레이드

소로우 거리에서 출발해 노스 브리지 경유.

미국 전역 콩코드 지자체 대표단, 모라 힐리 주

지사, 4성 장군 2명, 영국 영사 등 참석.

9:30 a.m. 노스 브리지 헌화식

미국·영국 병사 묘비에 각각 화환 헌화. 국

가 제창, 대포 예포, 기념 연설.

2:00~7:30 p.m. 블록파티 및 맥주가든

모뉴먼트 스퀘어와 라이트 타번에서 열리는

거리 축제. 음식트럭, 공연 다채.

7:30 p.m. 드론 라이트쇼 “패트리어츠 라이

트”

음악과 함께 드론쇼가 하이라이트. 일몰 후

8:15경 시작.

교통 안내

대규모 행사로 행사장 인근의 많은 도로에

서 차량이 통제되며,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위성 주차장 및 셔틀: 렉싱턴·콩코드 양쪽

에서 운영. 세부 사항은 각 타운홈페이지

(Lex250, Concord250)에서 확인 가능. 

hsb@bostonkorea.com

올해는 꼭 봐야 할 미 독립전쟁 렉싱턴, 콩코드 전투 250주년 기념 행사

4월 18~20일, 보스톤·렉싱턴·콩코드서 퍼레이드·재현극·공연 등 열려

<전체 기사 읽기>

렉싱턴 타운 웹사이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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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봄을 여는 보스턴의 야외 액티비티 가이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유림 기자 = 찬

바람이 물러가고, 도심 곳곳에 꽃이 피기 시

작하면 보스턴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

준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보스턴

의 야외 액티비티는 단순한 레저를 넘어, 시

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계절의 전환을 온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경험이다. 지

금, 당신만의 봄을 찾기 위한 보스턴 나들이

를 시작해보자.

퍼블릭 가든 스완 보트

보스턴의 봄은 보스턴 퍼블릭 가든의 스

완보트로 시작된다. 오는 4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보스턴 시장 Mayor Wu가 참석

해 부활절 기념 오픈식을 한다. 오픈식을 시

작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

다. 

보스턴 중심에서 여유로운 수상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877년에 만들어

져 무려 147년의 역사를 간직해오고 있다.

오페라 ‘로헨그린’ 속에서 백조가 끄는

보트를 구현해 만들었다.  백조 조형물로 디

자인된 스완보트는 퍼블릭 가든의 호수를

10-15분 정도 여유롭게 떠다니며 가든의 경

치를 즐길 수 있다. 보스턴이 간직한 살아있

는 역사와 함께 봄의 여유를 한껏 즐겨보자.

표는 현장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구입 가능

하다. 

비용:

Adults $4.75

Children $3.25 (age 2-15 years)

Under 2 years rides for free

Seniors $4.25 (age 65+)

웹사이트: https://swanboats.com/plan-

your-visit/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뮤지엄

보스턴 펜웨이에 위치한 이사벨라 스튜

어드 가드너 미술관은 음악, 미술, 정원 예술

이 어우러진 독특하고 매력적인 공간이다.

창립자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는 유럽,

아시아, 중동을 여행하며 수집한 다양한 예

술 작품들을 바탕으로, 1903년 이탈리아 베

네치아 궁전 양식으로 한 건축물 안에 자신

의 미술관을 열었다.

이사벨라는 단순한 미술품 수집을 넘어

공연과 강연,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까지 아

우르는 문화적 장과 영감을 주는 터전을 만

들었다. 그녀의 유언에 따라 지금까지도 그

대로 유지된 전시 방식으로 그녀의 세계관

과 감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또한, 현재

도 다양한 연주회, 강연, 전시회가 진행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자. 

자연광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중앙 정원

은 특히 봄이 되면 만개한 꽃들로 가득 찬다

. 중앙 정원 주변으로 보이는 중세 베네치아

궁전을 연상케 하는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화사한 봄꽃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으로 보

스턴의 봄을 더 특별하게 느껴보자.  

입장료: 

Adult  $22.00

Child (under 18)  $0.00

Senior (65 & Up)  $20.00

Student w/ Valid ID  $15.00

웹사이트: https://www.gardnermu-

seum.org/

찰스강 카약 &패들링

따스한 햇살과 함께 도시 중심부에서 패

들링을 즐길 계절이 찾아왔다. 케임브리지

의 켄달 스퀘어에서 시작해 찰스강을 쭉 따

라 보스턴의 스카이라인을 비롯해 에스플

러네이드(Esplanade), 자킴 브리지(Zakim

Bridge), MIT, 과학 박물관(Museum of

Science), 보스턴 대학교(Boston Univer-

sity) 등 인근 명소의 멋진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총 9마일에 이르는 이 구간은 물살이 거의

없어 초보자도 부담없이 왕복이 가능하다.

카약, 패들보트, 패달보트, 카누, 로우 보트

등 다양항 종류의 보트를 대여할 수 있으며,

출발 지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트의 종

류가 다르다. 강 위에서 도심을 바라보며 여

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올봄 찰스강

패들링에 도전해보자.

비용 (1.5시간 기준):

Kayak: $33 (1 adult), $49 (2 adults) 

Kid’s Kayak (age 6-12): $16

Paddleboard: $33 (1 adult)

Canoe: $49 (3 adults or 2 adults & 2 kids

)

Rowboat: $49 (3 adults or 2 adults & 2

kids )

웹사이트: 

https://paddleboston.com/rentals/our-

locations/cambridge-at-kendall-square/

보스턴 마라톤

매년 봄이면 보스턴 마라톤으로 주민들

의 마음을 뛰게 한다. 수많은 관중들이 마라

톤의 시작부터 결승점까지 다양한 지역에

서 열띤 응원을 펼친다. 올해 마라톤은 4월

21일 월요일에 진행되며, 제 129회를 맞이하

는 보스턴 마라톤은100년 넘은 역사를 자랑

한다. 코스는 홉킨턴의 메인 스트리트에서

시작하여 보스턴의 상징적인 코플리 스퀘

어에서 결승선을 통과하여 총 26.2마일을 달

린다. 관중들은 애슐랜드, 프레이밍햄, 네이

틱, 웰슬리, 뉴튼, 브루클라인 등 각 지역에

서 선수들이 지나가는 시간을 확인하고, 더

욱 생동감 넘치는 응원으로 마라톤의 감동

을 함께 느껴보자. 

웹사이트:

https://www.baa.org/races/boston-

marathon

bostonkorean@hotmail.com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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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학생비자 취소사태에 대한 한탄,
과연 이게 맞나?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지난 월요일부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학생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SEVIS 취소 정책이 기습적으로 시행

되고 있습니다. 

SEVIS(Student & Exchange Vis-

itor Information System)는 좋은 의

도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학생비자

로 입국하는 학생들이 비자의 규정을

지키고 있는 지, 다른 결격사유를 만

드는 지에 대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의 취지 상, SEVIS의 유지, 관

리, 취소는 전적으로 각 학교의 외국

인 학생 담당자 (DSO) 들의 몫이었

습니다. 제일 근거리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DSO 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SEVIS 취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액면상 범죄기록이나 비자취소 기

록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취소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먼

저, 대부분의 SEVIS 가 취소된 학생

들에게 정확한 취소사유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기록도 없고 비자취소

경력이 없는 학생들의 SEVIS 취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

지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은 과거 범죄

기록이 있거나, 비자가 취소된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

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의 기록은 십년도 더 된 것

들입니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범죄기록’ 이라고 쓰지만, 범죄라

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경범죄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 범죄기록이 있어도 재판결과 무죄

로 판명된 분들도 많습니다. 단지, 기

록이 있다는 이유로만 취소당한 경우

입니다. 비자취소의 경우도 많은 경

우 절차적인 문제로 소유하고 있던

비자를 취소하면 다른 비자를 준다는

식의 이민국 직원의 회유에 의한 경

우가 많았고요.

학생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들을 선별해서 이들에게 불이익을 준

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정말 이런 목적으로 시

행되고 있는 지 아주 심하게 의심이

듭니다. 법대시절, 백사람의 범죄자

를 풀어줄지언정 한사람의 억울한 사

람을 만들 지 않는 것이 미국형사법

의 원칙이라고 귀에 못이 밖히게 들

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완벽히 정반대의 원리

로 한사람의 범죄자에게 불이익을 주

기 위해 수많은 힘없는 학생들이 희

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젊은이들에게

말이죠. 

워낙 예상하지 못했고 선례가 없는

일이라 이민 커뮤니티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여

론이 모아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대책

들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번 사태로 억울한 일을 당

한 분들은 용기 잃지 마시고 몇일 더

사태의 추의를 지켜보시기 당부드립

니다.

성기주 드림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골다공증에 대한  조기 검진과 신속한 진단의 중요성

이 칼럼에서는 골다공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조기 검진과 신속한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

평양 섬 주민(AANHPI, Asian American, Native

Hawaiian, and Pacific Islander) 커뮤니티의 고령

층 여성들을 위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

니다.

<Q1> 골다공증이란 무엇인가요?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들이 골다공증 위험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를 약하게 만들어 골절 위험을 높

이는 질환입니다. 미국에서는 약 5,400만 명의 성인

이 골다공증 상태에 있으며, 이로 말미암은 골절,

장애, 그리고 심지어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

고 있습니다. 50세 이상의 여성 2명 중 1명이 살면

서 한 번 이상 골절을 경험하며,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 3명 중 2명은 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

다.

아시아계 여성들은 선천적으로 골밀도가 낮고,

식습관과 관련된 요인으로 인해 골다공증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아시아인은 많은 경우 유당불내증

이 있어서 칼슘의 주요 공급원인 유제품을 멀리 하

게 됩니다.  이로 인해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부

족해지고, 뼈가 더욱 약해져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

다. 아시아계 여성들은 골다공증 유병률이 가장 높

은 집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골다공증 검진이나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낮

습니다. 따라서, 조기 검진과 예방 관리에 대한 인

식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2>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에서 드러나지 않는

다른 위험은 무엇이 있나요?

골다공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

한 질환입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이 골다공증의 첫

번째 징후이기 때문에 종종 “침묵의 질병”이라

고 불립니다. 특히 가족을 돌보는 역할이 많은 아

시아계 여성들에게 있어서 골절이란 삶이 송두리

째 바뀔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으로 골절을 경험한 사람 중 60%는 독

립적인 생활을 완전히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골절

후에는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수술 위험이 높아지

며, 재활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만

성 통증과 이동에 제한이 생겨서 사회적 고립, 우

울증, 그리고 사망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

다.

연구에 따르면, 엉덩이뼈 골절(고관절 골절)을

겪은 사람의 1년 이내 사망률은 32%, 척추 골절을

경험한 사람의 1년 이내 사망률은 10%에 달합니다

.

NAPCA는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

평양 섬 주민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령층, 특히 여성들은 골

다공증 검진과 치료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뼈 손실을 예방하고

골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AANHPI 고령 여성들은 뼈 건강, 검진, 치료

옵션에 대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골다공증은 매우 심각한 질환이지만,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주민(AANHPI)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간과됩니다. 65세 이상의 여

성들은 매년 골밀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는 골다공증 환자는 20%에

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국립 건강 및 영양 조사

(NHANE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

amination Survey)에 따르면, 폐경 여성의 단 7%

만이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습니다.

AANHPI 고령층, 특히 여성들은 매년 골밀도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더 이상의 뼈 손실을

막고 골절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 또는 가족 일원에게 골다공증 위험이 있다면

, 의료진과 상담하여 뼈 건강, 검진, 치료 옵션에 대

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은 예방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건강하고 독

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미 아태 노인센터(NAPCA)는 APIAHF(Asian and
Pacific Islander American Health Forum, 아시아 태평
양 섬 주민 미국인 건강 포럼)과 CVEEP(Champions
for Vaccine Education, Equity, and Progress, 백신 교
육, 형평성, 진보를 위한 챔피언)과 협력하여 백신 홍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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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속극 대화 한토막이다. ‘크리스

마스선물은 받으면 좋고, 안받아도 그만.’

크리스마스선물은 대개  꼭 필요한 건 아닐

테니 그런 말이 나오지 않나 싶다. 옛날엔

장갑이나 목도리가 대세였으니 그럴법도

하다. 김치나 쌀푸대를 크리스마스선물로

주고 받는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집에 와있던

아들이 물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은가?  몽블랑 만년필. 내 대답인데

망서림은 없었다. 그게 얼마인가? 아들이

되물었다. 수백달러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이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졌고, 얼

굴빛이 어두어졌다. 아들표정을 보고 아차

싶었는데 밷은 말을 주워 담기에는 때가 늦

었다. 철없는 아비가 된거다. 

지난 생일날이다. 생일을 잊은 건 아닌데

, 그렇다고 달리 특별한 날도 아니었다. 마

침 아이는 집에 와있었다. 아비생일을 챙기

려 온건 아니었다. 아들은 내게 크지는 않

지만 두툼한 봉투를 건냈다.  생일선물이라

덛붙이며 쑥스러워 했다. ‘아버지, 생신 축

하드립니다.’ 제법 어른스럽게 축하인사

를 건냈다. 

아이쿠. 내입에선 탄성이 흘러나왔다. 선

물봉투를 열어 볼적에 놀라웠기 때문이다.

기쁘기 보다 오히려 곤혹스럽기까지 했던

바. 선물은 잘생긴 ‘몽블랑’ 만년필이었

다. 변변히 용돈도 못주는데, 돈이 어디 있

다고? 

힐난섞인 한마디가 없다면 아내가 아니

다. ‘요즈음 누가 만년필을 쓰는가?’ 하

지만 아내의 얼굴엔 엷은 미소와 대견스럽

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만년필보단 아이의

마음씀씀이가 갸륵했던 것. 선물을 받은 아

비에겐 눈초리가 부드럽지 않았다. 

이 나이에 무슨 사치랴. 그러나 이젠 한번

쯔음 사치를 부려보고 싶기도 하다. 몽블랑

만년필은 내게 사치임에 틀림없다만 만년

필을 자주 사용할 일이 있을 것인가? 요즈

음엔 서명할 일도 드물테니, 장식품으로 보

관해야 할지 싶다. 보고 즐기는 완상용이라

는 말인즉. 

이 보시게. 선물 감사하네. 잘모셔 두고

고맙게 쓰겠네. 쓸만큼 쓰다가 자네에게 물

려 줌세.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빌립보서

4:17)

첨添) 

잊은 게 있다. 꽃다발을 선물 받았다. 생일

을 축하하면서, 모교 동문회에서 보낸 거다. 선

배님들과 후배님들께 감사한다.

많은 저명인사들이 몽블랑만년필을 애용한

다 했다. 엘리자베스여왕도 그러했고, 케네디

미국대통령도 그중 한사람이었다고 들었다.

그렇다고 내가 유명인사 되었다는 말은 아니

다.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74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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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지나는 것은”(마 5:33-37)

한담객설閑談客說: 생일선물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

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

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

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

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

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

니라”(마 5:33-37)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작고

큰 맹세를 많이 하며 산다. 어떤 큰 시험(학

교 or 직장 등)앞 둔 상태에서는 걱정과 염

려와 불안으로 ‘하나님 이 시험만 잘 통과

되면 제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 결과가 좋아

기쁨과 행복으로 만끽했었건만, 어느샌가

그 약속은 뒷전이 되어버렸던 일들이 얼마

였던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이런 주님

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고 있을까.

마태복음 5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헛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다. 우리는 때로

마음의 없는 맹세가 아닌 그 사람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알아서 돕고 싶은 마음에 깊게

생각하지 않고 빨리 상대에게 내 마음을 말

로 전달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

키지 못할 때 후회가 막심한 것이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더라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을 하고 말이다. 그

러나 그 상대방인 입장에서는 고맙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실망과 함께 사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만 것이다. 

우리는 평소에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특별한 날에 옷을 챙겨 입는 것처럼 ‘말’

도 그랬으면 좋으련만 ‘말’이란 그렇지

않다. ‘말’이란 생각하던 것이 밖으로 표

현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평소에 훈련이 되

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말’에는 무게가 있어

야 한다. 사람이 처음 만나면 외모를 볼 수

밖에 없다. 명품 백에 명품 옷을 휘돌아 걸

쳐도 입의 말이 명품이 아니고 거칠고 상식

밖이라면 실망하게 된다. 그와 반대로 수수

하고 검소한 옷차림이지만, 입에서 나오는

생각의 말이 명품이라면 그에게서는 ‘말

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것은 말에 대한 단순함을 말씀하고 있으

며, 내 말에 덧붙이거나 포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답은 단순해진다. 무엇보다도 영

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에 나 자신을 조명해 보며 성령님의 도우심

을 청해 기도로서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회개하여야 한다. 우리를 위해 피흘려 십자

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

길 때만이 영적 분별력이 주어질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

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안에서 참된 것

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

느니라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

였으리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

하여 예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

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

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

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

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

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

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

아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

니라” (엡 4;13-20) 할렐루야!! 부활의 주

님을 찬양하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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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마음의 창’이라고 불리는 눈은 우리

몸의 변화를 알려주는 ‘건강의 창’이기도 하

다. 

몸이 아파 병원에 방문하면 안과가 아닌데도

의료진이 눈에 빛을 비춰보던 경험이 있을 것

이다. 눈을 들여다보면 우리 몸의 혈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각종 전신 질환으로 인한

병변의 징후를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눈의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활발하

게 움직인다. 팔다리 등의 근육은 몸을 움직일

때만 운동하지만 눈은 보는 것 자체가 운동이

기 때문이다. 움직임이 많은 만큼 눈은 신체기

관 중 단위 세포 면적당 산소와 영양 공급을 가

장 많이 받는다. 눈이 피로하거나 아픈 것은 몸

의 다른 부위에도 충분한 영양과 에너지가 가

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만약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증상들이 눈에서

발견되면 건강의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어 주

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그 중에도 우리 몸의 ‘간’과 ‘눈’은 떼

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다. 눈에 충혈이 지속

되거나 흰자가 누런 빛을 띄면 간 기능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한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눈이 피

로하고 침침하면서 충혈이나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 이물감, 비문증,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현상 등이 발생한다. 

또 간의 역할 중 하나는 혈액 속에 있는 헤모

글로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분해하는 것인

데, 간에 이상이 생겨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하면 눈이 누렇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안구돌출이 발생하면 갑상선기능항진증의

가능성이 있다. 안구와 안구를 감싸고 있는 근

육들은 갑상선호르몬에 매우 민감해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면 염증과 부종이 생겨

안구가 돌출 되는 것이다. 

망막에 혈전이 생기거나 혈관벽이 두꺼워지

면 뇌졸중과 고혈압, 당뇨, 암 질환의 신호일 수

있고, 시신경이 붓거나 염증이 생기면 다발성

경화증이나 뇌종양, 전안방(눈의 각막과 홍채

사이)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면 자가면역질환

을 의심해 봐야 한다.

눈의 변화는 우리 몸의 혈관, 신경, 면역체계

의 변화를 말해준다. 따라서 시력 저하 혹은 눈

의 불편함이 느껴져야만 안과를 찾을 것이 아

니라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하듯 안과검진도 정

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강남스마일안과 염동주

대표원장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전신 건강

을 위협하는 위험인자를 관리하고 병의 발병

가능성과 진행 속도를 줄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 눈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
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
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강남스마일안과

눈을 보면 건강이
보인다!

전신 건강의 이상이 발생 할 경우 눈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강남스마일안과 염 동주 원장의

도움을 받아 눈과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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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

게 사기를 칠 수가 있단 말이요?

피고: 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사: ???

메이도프 투자사기(Madoff-style

schemes)는 월가(Wall Street)에서 일어난

사건 규모 중 최대의 사기였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무려 $50 billion이었다. $50 billion

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커다란 숫자인지 ‘

감’이 오지 않는다. 

우리가 하루에 $1,000을 소비한다고 가정

하자. $1 billion을 전부 소비하려면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한 30년 정도가 아니

라, 무려 3,000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금액

이다. 여기에 곱하기 50을 또 해야 한다. 그

래야 $50 billion을 전부 소비할 수 있다. 만

일 여기에 쥐꼬리만 한 이자라도 붙는다고

가정하면 영원히 소비할 수가 없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

한 것이다. 여기에는 평생 모은 은퇴자금도

물론 포함한다.  

떠나온 고국에서도 투자 사기로 전 재산

을 잃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한다. 투자 사기

에 투자자가 속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

겠지만 그중 가장 커다란 이유는 높은 수익

률 때문이다. 투자 폰지(Ponzi)사기가 다 그

러하듯 처음에는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일부 다른 투자자에게 높은 이자를 준다. 그

리고 투자자들을 더 끌어모은다. 

사기를 당한 사람 중 소위 ‘똑 부러지게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존재한다. 그렇다

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며 노년을 위해

서 한 푼 두 푼 투자한 일반인들은 무엇을

믿고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망설이게 된

다. 투자사기를 피할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

*모든 투자자에게 가장 유혹적인 단어는

‘보장(Guarantee)’이다. 투자가 무엇인

가를 보장한다고 말하면 일단 조심해야 한

다. 숨어있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다. 벤

저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

고 보장되는 것은 없다’라고 언급했다.

20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투

자하는 데 안전하고 보장되는 것은 없다. 

*소중한 자금을 투자한 재정 문서가 어

디에서 발행되는가? 이다. 메이도프 회사는

투자자들의 투자 재정 문서를 메이도프 회

사에서 직접 발행했다. 투자자들의 돈을 어

디 어디에 투자했다고 거짓으로 재정 문서

를 만들었다. 투자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모든 재정 문서가 제삼자인 다른 곳에서 발

행되어야 한다. 

투자자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투자한 돈

이 예를 들어 Vanguard나 Fidelity에 직접

투자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재정 문

서가 금융회사에서 투자자 앞으로 직접 발

행된다. 그리고 투자한 돈의 움직임을 웹사

이트에서는 물론이고 신문이나 다른 매체

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항상 알아볼 수 있다

.

*이해를 못 하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왜 여기에 투자하는지, 모든 투자 경

비가 얼마인지 등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투자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 우연히 한

, 두 번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장기간 투자

에서는 ‘우연’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

다. 

메이도프 투자회사도 어디에 어떠한 식

의 투자로 수익률을 내는지 투자자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메이도

프 투자자들도 그냥 “검은 상자(Black

Box)”에 투자했다고 농담하며 웃었지만,

은퇴자금이 전부 날아간 상황에서는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을 것이다. 

미국 주식시장은 오랜 기간 연평균 약

10%이다.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장기투자

하면 누구나 만족스러운 투자 결과로 이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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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내 집 마련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운

페이먼트(초기 계약금) 준비에서 어려움

을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0%의 다운페이먼트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더 적은 금액으로도 주택 구매가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컨벤셔널 대출은 3%,

FHA는 3.5%의 최소 다운페이먼트만 요구

되며(지난 칼럼 참고), 상황에 따라 정부나

은행, 혹은 렌더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

해 추가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Bond Loan Program(MassHousing) vs.

CRA 프로그램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는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Bond Loan Program(

주정부기반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 점수와 무관하

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리와 모기지 보

험이 적용되기에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도움이 되지 않고, DTI(

부채 대비 소득 비율) 제한으로 인해 대출

한도도 낮을 수 있습니다.

반 면  은 행 /렌 더 에 서  제 공 하 는

CRA(Community Reinvestment Act) 프

로그램은 저소득-중간 소득층을 위한 대

출 프로그램으로, DTI나 부채 부담 조건이

컨벤셔널 모기지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완

화되어 있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

능한 경우가대부분입니다.

MassHousing DPA vs. CRA Grant

MassHousing에서는 두 가지 다운페이

먼트 보조 옵션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de-

ferrd loan, 상환이 유예된 2차 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저금리 2차 대출입니다. 유예

대출은 재융자나 매매 시 상환해야 하며,

저금리 대출은 월 납입금에 영향을 줘 결국

전체 부담이 커져 DTI에도 영향을 줍니다

. 두 옵션 모두 결국 상환이 필요하며, 최소

다운페이먼트를 충당해주긴 하지만$10,000

이상이 될 수 있는 클로징 비용은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CRA Grant는 진정한 의미의 ‘그

랜트(무상 지원)’로, 조건만 충족되면 상

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CRA는 일

반적인Conventional Mortgage(일반 대출

) 가이드라인을 따르므로, 소득이나 자산

조건도 MassHousing보다 유연합니다.

2025년 4월 기준, 필자는 두 가지 그랜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000 클로징 비용 지원

·$15,000 탕감형 2차 대출 (다운페이먼

트나 클로징 비용에 사용 가능)

How $10k Closing Cost Assistance and

$15K Forgivable Loan Work?

·$10,000 클로징 비용 지원: 상환 의무

가 없는 무상 그랜트로, 클로징 비용뿐만

아니라 이자율을 낮추는 포인트 비용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15,000 탕감 대출: 3년 내 주택을 매도

하거나 재융자하지 않으면 상환이 필요 없

습니다. 매년 일정 금액이 탕감되어 3년 후

엔 전액 탕감됩니다. 다운페이먼트나 클로

징 비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Essex, Middlesex,

Norfolk, Suffolk 카운티 내 일부 도시 및

타운에서 제공되며, 소득 기준은 중간 가구

소득(MFI)의 150% 또는 200%까지 적용되

어 더 많은 가구가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

다. 또한 첫 주택 구매자가 아니더라도, 매

입 목적이 실거주이고 클로징 시점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참여가 가

능합니다. (단, 그 외 충족해야 할 조건 및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Why This Program Is a Game Changer

·추가 월 납입 부담 없음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 비용 모두에

사용 가능, 100% 자금 조달 가능

·높은 진입 장벽 해소

·100% 융자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면

실질적인 무자본 주택 구매도 가능

The Takeaway: Don’t Let Misconcep-

tions Hold You Back

집값 상승과 인플레이션 속에서 내 집 마

련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0 그랜트나 $15,000 탕감 대출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그 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 자격과 조건이 가능

한지 확인해야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한다

면시간과 비용, 스트레스를 줄이면서도 성

공적인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Article (3) – FTHB - Unlocking the $15K Forgivable Grant in Massachusetts: A Path to Homeownership

내 집 마련,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 $10,000 클로징 비용 지원 & $15,000 탕감 대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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